
행사장 약도

  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토론마당입니다. 

          유·초·중등 교직원, 학부모, 학생, 교육정책연구동아리 회원, 

          교육정책연구 자문단, 교육시민사회, 학계, 도민 

          도교육청 각 실·과와 직속기관 ‧ 지역교육지원청 정책 담당자 등 

          JBEdu 메신저, 전화 등으로 사전 참가 신청 환영 

    

          주 차  장 ‖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(운동장) - 권장

                     전라북도과학교육원 ・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문  의 ‖ 교육정책연구소

                  정태식(교육연구사) 063-250-3864   
                  송재혁(연구원)     063-250-3875   

                  정준철(연구원)     063-250-3873

  

  제 3 회 전북교육정책포럼

                학생인권과 교권이

살아 숨 쉬는

학교 자치를 위하여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때 : 2013. 10. 23.(수) 15:00 ~ 18:00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곳 : 전라북도과학교육원 1층 영화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

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

교 육 정 책 연 구 소



     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전북의 학교를 

           함께 꿈꾸는 자리에 

            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

      

       교육 주체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

       자리해가는 ‘전북교육정책포럼’의  세 번째 마당에 

      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  

 

       현장중심 정책연구를 지향해 온 교육정책연구소는 

       교육현장의 뜨거운 화두인 ‘학생인권-교권-학교자치’를

      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 

       우리는 경기, 광주,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

      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

       이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모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

       양자의 동반 상승을 가져 올 ‘학교 자치’의  청사진을

       보다 적극적으로 그려 볼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.     

       학교 공동체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면 

       미래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. 

     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‘인간존중 전북교육’을  향해 

      우리들의 사랑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.  

감사합니다. 

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 차 상 철  드림    

    제3회 전북교육정책포럼

     주제  ‖   학생인권과 교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자치를 위하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때 ‖ 2013. 10. 23(수) 15:00 ~ 18:00   곳 ‖ 전라북도과학교육원 1층 영화관

     

  토론진행 (좌장)  박 승 배 ║ 전주교육대학교 교수

 ∎ 발제 (30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
   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공동체 민주주의 실현 방안과 과제 
            안 승 문 ║ 21세기 교육연구원장  (전) 서울시 교육위원 
   
 ∎ 패널 토론 (40분)      

    1.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 운영
            엄 하 은 ║ 솔내고등학교 학생회장

2. 학교의 성장통, 해법은 있다
            유 수 경 ║ 전북 학부모기자단 

    3. 학교자치를 통한 교권 신장
            김 재 균 ║ 오송중학교 3학년부장 교사

    4. 학생자치활동 없이 학생인권 없다 
            최 순 삼 ║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장학사

 ∎ 질의‧응답
    자유 토론 (80분)
     
     다 함 께

       
       ▪ 초대장에 삽입된 서화는 
          저작권자인 신영복 교수의 
         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것입니다.
   


